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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5참고 5  국세청장 모두발언

안녕하십니까. 국세청장 임광현입니다.

[ 부동산 투기･탈세 대응 ]

□ 최근 서울·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

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

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이

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.

○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

불법·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

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습니다.

[ 향후 추진계획 ]

□ 먼저,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

현금부자들과 외국인 등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

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

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

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

○ 시장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

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

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,

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,

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

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

○ 검증 결과,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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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취득한 경우

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겠으며

‘부모찬스’로 취득한 경우

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하겠습니다.

□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의 증여와 관련하여

강남4구,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

1,500여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.

○ ‘똘똘한 한 채’를 증여받고도 

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

매매거래 위장, 저가양도 등 

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

빈틈없이 과세하겠습니다.

○ 또한, ‘부담부증여’로 신고한 경우

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

실제 상환하고 있는지

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

별도 지원받고 있는건 아닌지

면밀히 점검해

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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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다음, 신고가 거래취소 등

시장을 교란시키며 

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

중개업소, 유튜버, 블로거 등

투기조장 세력도 집중 검증하겠으며,

○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도

불법·탈세 등 이상거래가

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
□ 아울러, ｢부동산 탈세 신고센터｣를 별도 설치하여

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겠으며,

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와 연계하여

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

[ 마무리 말씀 ]

□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

보금자리이어야 하며,

불법·편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

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.

○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

국세청이 할 수 있는 

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.


